
인디아, 이란산 원유 무제한 수입
정부관리, 에너지정책 밝혀 … 수입처 다변화에 이라크산 도입 검토

인디아가 핵개발 의혹으로 서방측 제재를 받는 이란의 원유를 앞으로도 무제한으로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디아 경제일간지 이코노믹타임스는 4월11일 정부 고위관리들이 4월10일 뉴델리에서 취재진에게 해당내용

의 에너지 전략을 소개했다고 보고했다.

전략은 국제 외교무대나 교역 부문에서 인디아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인디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는 않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디아 국영 정유기업들은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손해를 국영 보험기업들이 보상해주기로 최근 합의함

에 따라 이란산 원유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인디아 중앙은행(RBI)도 자국 정유기업들이 서방측 제재로 이란 원유 수입대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별도 결제채널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수요의 12%를 이란에서 수입하는 인디아의 국영 정유기업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서방제재 영향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인디아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아는 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

어 이라크 원유 수입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인디아는 또 가스 수입을 위해 파키스탄, 이란과 가스관 건설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해왔으나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자 중앙아시아 에너지 대국중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입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가스관 건설 논의에 힘을 쏟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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